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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는 오랜만에 야외미사를 다

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서도 공동체 모두가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야외미사를 위에서 묵묵히 수고해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외미사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야외미사라는 기쁜 소식

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약 2주 전인 5월 30일에 브

루클린에 위치한 St. Augustine의 감실이 도난당했

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성당의 성물을 파괴하고 값비

싼 물건을 훔쳐 간 정도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뉴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

니 성체를 모셔두는 감실을 훔쳐 갔다는 내용이었

습니다. 

   

  저는 감실을 도난당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성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을 보면서 세상이 관심을 갖는 것

과 제가 관심을 갖는 것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색할 수 있는데, 해당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million gold 

tabernacle stolen from Brooklyn church”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모셔둔 감실을 훔

쳐 간 사건을 접하면서, 감실의 가격을 먼저 생각합

니다. 금과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200만 달러 가

보치의 물건을 훔쳐 간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

다. “마음에 가든 착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마태 

12,34)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같은 사건을 보면

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둑이 성체까지 훔쳐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제단 

주변에 성체가 흩어져있었다고 합니다. 감실을 훔

쳐가면서 성체까지 들고 가서 아무렇게나 처리하

지 않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

다.  

 

  여러분들은 감실이 도난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성체는 예수님의 실제 

몸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신 감실이 도난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는 않는지요? 예

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을 훔쳐 가는데 예수님께

서 왜 그들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지

금 갖고 있는 성체 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내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

사 중에 사제의 성령청원 기도를 통해서 빵과 포도

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으로 체험할 외형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체와 

성혈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예수

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지 않았고 고통과 죽음을 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도둑에 의해

서 바닥에 내팽겨지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들에 의해서 바닥에 내팽겨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밀떡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

신의 몸을 바치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00만 달러의 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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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이 성체성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

기 위해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도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당신 스스로 하지 않

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하셨고,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루카 9,16)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을 지켜보

면서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

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봉사

자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궂은 날씨 속에서도 행복

과 기쁨이 넘치는 야외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양

육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신 우리들이 예수님처

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들이 감실을 훔

쳐 가면서 성체를 바닥에 내버리고 간 것과 마찬가

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이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살아있는 

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묵

상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일 

빗속에 야외에서 함께 더불어 경험했습니다. 오전 

내내 내리는 빗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사에 참

례했고 함께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

다.  

 

  이는 오랫동안 야외미사를 철저히 준비한 모든 단

체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봉사자들이 아침 새벽부터 

철저히 준비해준 덕분이고, 불평불만 없이 비를 피

하지 않고 야외 미사에 참석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

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었고 삼위일체

의 신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야외미사를 통하여 행복은 완벽한 조건 속에

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불편함과 어

려움 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이를 극복할 

때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고 이는 모두의 행복이 된

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을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지난 주일 야

외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식구들과 나눕니다. 

마치 오늘 복음의 빵 다섯 개와 고기 두 마리로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행복을 나누면 나

눌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성체와 성혈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특히 ‘아버지의 날(Father’s Day)로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 드립니다. 특히 가족

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고통과 굴욕도 참아내며 고

군분투하는 모든 아버지들의 외로운 사랑에 갈채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들의 노고에 감

사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들들도 가족을 온몸과 마음

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학생 견진식(Youth Confirmation)’

이 12시 30분 미사 중에 제임스 마사(Bishop 

James Massa) 주교님의 주례로 있습니다. 1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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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학생들이 견진을 받으며 영적 성인으로 거듭납니

다. 이번 견진 성사로 받은 성령의 은총으로 보다 

깊은 사리 분별로 자신들의 삶을 열어 가리라 믿습

니다.  

 

  이렇게 18명의 학생이 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

난 1년간 열심히 지도한 오헤일리 선생님과  신민

영 선생님 두 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감사의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며 그들의 믿음을 고

취시켜주는 주일 학교 선생님을 한다는 것은 어깨

가 아주 무거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선

생님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렵지만 은총이 가득한 주일 

학교 선생님을 하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이에 주변

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일들이 있는 분주한 

주일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본당 주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주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당 식구들의 믿음으로 가능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본당 식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체 성혈로 오시

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

도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버지들의 가슴에서 빛나는 붉은 카

네이션이 아버지의 가족을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견진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가득한 미래를 열어 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행복한 주일입니다. 모두의 얼

굴에 시나브로 드러나는 미소가 아름다운 날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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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하느님께서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셋째 주일 (6월) 

       공동체 소식                                                                                                                    2022년 6월 19일 

알 림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특별헌금  

성물서적 판매  

 

사제 성품성사 기념일  

아버지날 꽃 달아 드리기 

일시 : 6월 19일(오늘) 모든 미사 시작 전 

장소 : 본당 정문 앞   

가톨릭 신앙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모임  

 

주일학교 견진성사  

사무실 휴무  

Happy Father’s Day  

 

봉성체와 유니온 널싱홈 미사  

첫금요일 성시간  

어린이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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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6월 19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6월 26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홍성우, 이진원  

 

  

  

 

  

온라인 헌금  

  

 

  

  

생활 상담소  

Long Island 구역 3반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이스라엘 성지순례  

 

울뜨레야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미동북부 제39차 지구 울뜨레야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6월 19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성전 안 창문  

요셉회 청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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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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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s                                                                                                                                                             June 19, 2022 

3rd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10 

Office Closed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Special Collections  

Confirmation Mass (Mass Switch) 
Date : June 19th (Today)  
There is a mass switch. The children’s mass is at 9:30 
a.m. and the JH - HS mass is at 12:30  p.m. due to con-
firmation. 

Catholicism With Bishop Barron  
Let us learn and share our catholic faith  
The first meting : Jun. 24th (Fri)  
Time : 7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Chapel) 
Inquiry : Deacon Im (646) 879-7299  

Anniversary Dates of Ordination to Priesthood 
Fr. Andrew Kim  
24th Ordination : Jun. 27th (Mon) 
Fr. Heebong Bernard Nam  
25th Ordination : Jun. 28th (Tue) 
Fr. Joseph Veneroso, M.M.  
44th Ordination : Jun. 24th (Fri)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congregation pray for 
their well-being and continued service.   

In Celebration Of Our Fathers  

First Friday Of The Month  

 
                                                              

Happy Father’s Day ! 
 

12:30 p.m. Mass Luncheon for Celebration of 25th Ordination to 
Priesthood for Fr. Heebong Bernard Nam 



  
 

 That this community and every community of God’s people may celebrate with joy and hope the 

mystery of our fait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ose newly confirmed may be protected by the Paraclete as they become a light in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share in the body of Christ and drink the cup of the covenant may be liberated from 

dead work to serve the living God,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who receive the body of Christ in the Eucharist may be mindful of the needs of Christ’s 

body, the Church, especially in its suffering member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summer may be passed in safety, and may be a time of personal and family renewal, we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have died in Christ may enter with him into their eternal inherit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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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olemnity of Body and Blood of Christ 

Weekly Homily                                                                                                                                                               June 19, 2022 

 When the final hours of Jesus’ life here on earth were fast coming to an end, he chose as his 
everlasting memorial, not a stone monument, not a special prayer or song, but the Passover Meal. A 
meal! He took the unleavened bread, symbol of deliverance from slavery, and stated, “This is my 
body.” And the wine, symbol of God’s fulfilling the Covenant to give the Chosen People the Prom-
ised Land, and said, “This is my blood.” Christ gives us his body and blood to eat and drink. In other 
words, they are to become part of us. Conversely, we are to become part of him. But there are even 
deeper meanings to the Eucharist. 
 
 Among the 613 commandments in the Old Testament, one expressly forbids eating food sacri-
ficed to an idol, because that would create a spiritual bond between the person and the god. Another 
commandment prohibits drinking or eating blood, because blood equals life. The life of the animal 

would then be inside the person. (No 순대 for observant Jews!). Imagine then, the surprise of the 

apostles when Jesus offered them his flesh to eat and his blood to drink, in the form of consecrated 
bread and wine. Jesus wants to create an intimate connection to him by eating his Body. Furthermore, 
Jesus wants his life to course through our veins, and so gives us his Blood to drink. So the Blessed 
Sacrament is not simply the mystery and miracle of bread and wine becoming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ut also, and more miraculously,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ecoming us. Jesus doesn’t give 
us the Eucharist just to remember him, but to re-member him. To acknowledge his presence in our 
lives and world. As we celebrate today’s feast of Corpus Christi, let us fulfill Christ’s sacrifice by liv-
ing the life Christ wants for u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June 19, 2022 (Year C) No. 2585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Genesis 14:18-20 (169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1:23-26 

Communion Antiphon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says the Lord.  

Sequence  
 

Lo! The angel’s food is given 
To the pilgrim who has striven; See the children’s     
     bread from heaven, which on dogs may not be   
     spent.  
Truth the ancient types fulfilling, 
Isaac bound, a victim willing, Paschal lamb,  
     its lifeblood spilling, manna to the fathers sent.  
Very bread, good shepherd, tend us, 
Jesu, of your love befriend us, You refresh us, you  
     defend us,  your eternal goodness send us In the  
     land of life to see.  
You who all things can and know,  
Who on earth such food bestow, Grant us with your  
     saints, though lowest,  
Where the heav’nly feast you show,  
Fellow heirs and guests to be. Amen. Alleluia.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10:1,2,3,4 

◎  you are a priest for ever, in the line of Melchizedek.  

○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til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 

○  The scepter of your power the LORD will stretch forth from Zion: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

mies.” ◎ 

○  “Your is princely power in the day of your birth, in holy splendor; before the daystar, like the dew, 

I have begotten you.” ◎ 

○  The LORD has sworn, and he will not repent: “You are a priest forever,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 


